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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초도는비금도보다조금큰 5528의

면적에 유인도 4곳 무인도 47곳으로구성

된다 부속도서인우이도 131세대 219명을

포함해 1567세대 3080명이거주하고있다

한 때 1만2000여명의 인구에서 4분의 1로

급감했다 섬은중심부는고란평야로대표

되는 경작지가 섬 외곽은 임야로 용당

산금성산큰산비아산천금산오

봉산 등이 감싸고 있다 그 바깥쪽에는 도

남염전 매실염전 대광염전 등이 자리하

고있다 도초(都草)라는명칭은과거신라

시대 당나라와 교역하는데 기항지였던 이

섬의 지형이 당나라 수도와 같고 지역마

다초목이무성해당나라사람들이그렇게

불러전해졌다고한다

도초도는 비금면과 비슷하게 천일염(면

적 300ha 생산액 65억원) 시금치(360ha

60억원)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벼(920

ha 70억원)가 포함된다는 것이 다르다 아

마도 섬중심부에광범위하게자리한평야

덕분일것이다 앞서언급했듯초지도곳곳

에분포돼있어한우 1200두 돼지 10두등

가축을사육하는농가도상당하다 이외에

가을부터초봄까지나오는간제미 45월

사이에 나오는 갑오징어와 꽃게와 사시사

철맛볼수있는장어전복등도맛있다

도초도의 부속도서인 우이도는 모래언

덕(사구)로유명하다

도초도안내는이곳에서나고자란도초

면사무소무기계약직김송현(41)씨가맡았

다 도초도에는 마을 곳곳에 자리한 석장

승 용당산(2059m) 중허리에 자리한 만

년사 해변의 바위들 비금도의 하트 해변

과 너무도 닮은 가는개 승리 해수욕장 등

이있다

비금도와 마찬가지로 도초도 역시 한창

때 1만2000명에 달했던 인구는 꾸준히 줄

면서 4곳이었던초등학교역시 1곳으로줄

었다 게다가 요즘 교통편이 나아지면서

주말이면 면사무소 농협 등 공공기관 근

무자 4050대 중장년층 등이 뭍으로 나

가면서주말이면한적할정도라고한다

인근 사자바위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1950년세운궁항리의석장승은장기간어

딘가에방치돼있다가최근에야그가치를

인정받아 지금의 자리에 다시 건립됐다

과거의 것이 이제야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것이다 석장승을지나시목해수욕

장에 들르니 비금도 한 어린이집 주최 체

육행사가 진행중이었다 잔디와 모래사장

이 잘 형성돼 있고 방풍림이 해변을 감싸

고있어행사를치르기에적격이라는것이

김씨의말이다

도초도는 자원도 좋고 식당 펜션 등 어

느정도시설도갖췄으나교통불편이나홍

보 미흡 등으로 여름 20일만 외지인들이

찾을 뿐이다 그만큼 자원의 보존 상태는

양호했다

겨울에 도초도를 찾는 외지인 대부분은

불청객들이다 고란평야를 비롯해 경작지

곳곳을 흐르는 수로와 하천에는 외래종이

없고 깨끗하게 관리되면서 뭍의 민물낚시

꾼들이찾아와참붕어 장어잉어등을싹

쓸이해가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신안군

은 지난 2013년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

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고

단속에나설정도다

만년사 인근 제1상수원지에서 바라본

고란평야에서는 한창 벼베기중인 트렉터

가 황금 들녘 곳곳에 길고 곧은 줄을 내고

있었다 보통의 섬에서는 볼 수 있는 경관

이다 고란리에도 석장승이 있는 과거 신

당과함께있었던나무장승이었는데 1938

년 돌로 바꿔 건립했다고 한다 비금도의

내촌마을과같이돌담으로도유명하다

도초도에도 비금도와 마찬가지 모습의

하트해변이있다 하트의 각이좀다를뿐

가는개승리해수욕장의풍경은비금도의

그것과거의유사한모습니다 용당산허리

에 있는 만년사도 한 번 들러볼만한데

1948년 건립된비교적큰사찰이지만지금

은 비구니 1명만이 거처하고 있다 단청이

나기둥이색이바래거나벗겨진곳도보일

만큼절곳곳은오랜흔적을갖고있었다

도초도의 해변에 자리한 바위들도 유명

한곳이많다 다만이들바위를제대로보

려면 사람 머리 위까지 자란 잡초와 굵디

굵은 거미줄을 헤쳐야 한다 그만큼 정비

가 안 됐다 동행한 김씨는 다도해해상국

립공원 측의 반대로 인해 손을 대지 못하

고있다고투덜댔다어렵사리길을헤치고

가니예전에중병에걸린사람들이일제강

점기단속을피해아편을피웠다는아편바

위 정성을다해기도를하면칠덕(성공 건

강 부자 친구 처 부모 자식)의 운을 받

을수있다는칠덕바위등을볼수있었다

도초도의 북쪽에 자리한 염전에서 생산

된천일염중에는식품의약처인증을받아

택배로만 받아볼 수 있다는 30kg에 10만

원짜리도 있다 그만큼 자연의 혜택이 여

전히 바다와 산 마을 곳곳에 미치고 있는

곳이도초도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황금 평야푸른 초원때묻지 않은 섬

섬 안내를 맡은 김송현(41)씨는 여러 직

업을전전했다 농협에서일하다가그만두

고건설노동자로지내다다시아는사람의

소개로 한라중공업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역시고향만한곳이없었다 8년전

다시 도초로 돌아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

고있다

신안안좌도출신인아내를목포에서만

나 13살 6살난 딸을 낳아 기르는 재미에

요즘 푹 빠져 있다 주

말에는 부모님의 논농

사를 돕고 있다 유일

한 취미는 국궁으로

가끔대회개최지에나

가실력을겨루는즐거

움도크다

그는 젊은층들이많이들어와살기편

한 섬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며

최근 소금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김장하

실 때 외국산 소금 좀 안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섬 사람들 김송현씨

신안 소금애용해주세요

벼 920가축 1900여두 사육사철해산물풍부

자원좋고인프라양호홍보안돼여름철특수그쳐

도초도의용당산산허리에자리한만년사

서남문대교로비금도와도초도가물리적으로 하나가됐지만여전히이들섬주민

간에는알듯모를듯경쟁심리가자리하고있다 비금에는부자가많고 도초에는인

물이많다는것은주민들사이에서이미공공연한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다실제로

박우량전군수 고길호현군수등이모두도초출신이다 도초도에는유흥시설이없

어서남문대교가생기자비금도에서 원정술자리를가진도초도 아저씨들의음주

운전사고가잇따르기도했다 비금고가지난 2014년 도초고로통합되면서도초도의

중학교를가져오려는비금도주민들의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또 도초도에

는 모래사장이 잘 보존된 해변이 많아 비금도 주민들이 자주 놀러오지만 비금도에

진출한도초도주민은거의없다는것이도초도주민들의말이다또하나 비금도주

민들은음식이더맛있다며다리를건너도초도식당을찾는다

도초도

팔금도

신안군

추포도

비금도

궁항리 석장승(위)과 고란리 석장승 액

운을막기위한장승이마을곳곳에남아

있다

도초도중심부에드넓게펼쳐진고

란평야 섬이지만 920ha에 이르는

논이 있다 초지가 많아 1900여두

의 가축도 자라고 있다 농축산물

에 민물고기며 해산물이 풍족한

곳이도초도다

제4부 전남의섬 섬사람들

신안편도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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